
제 39 호 ‘시험 참고지’ 마련하기

연필과 지우게만 허락되는 ‘전통적’ (closed book) 시험이 있는가 하면 수험생이 교과서, 

참고서, 노트를 원하는대로 지참할 수 있는 ‘열린’ (open book) 시험이 있습니다. 

 

정보화 시대에는 학습 내용을 달달 외워 아는 암기 능력은 필요없고, 정보를 선별하고 응용

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열린’ 시험을 원칙적으로 

선호하시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시험을 치루기 직전 수험생들에게 "교과서를 열고 노트를 

열어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을 열어라!"라는 설교를 덧 붙이기도 합니다. 

 

‘열린’ 시험을 대하는 학생들의 마음은 두 가지로 갈립니다. "온갖 참고서를 다 지참해도 

되니 시험 문제가 얼마나 어려우랴"하며 은근히 걱정하는 비관적인 학생이 있는가 하면, "

참고서가 있으니 웬지 마음이 푸근하다"는 낙천적인 학생이 있습니다.

 

‘전통적’ 시험과 ‘열린’ 시험은 둘 다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교육 목표

에 따라 선택하면 각 장점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학습 내용

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시험이라면 당연히 ‘전통적’ 시험이라야 하겠지만, 

학습한 지식을 얼마나 잘 응용하는가를 측정하는 시험은 ‘열린’ 시험이라도 상관 없겠습

니다. 

 

그러나 ‘열린’ 시험을 치루는 중에 참고서를 긴요하게 쓰는 학생은 별로 보지 못했습니

다. 교과서나 노트를 뒤적 뒤적거리면서 아까운 시간만 낭비하는 학생이 많습니다. 페이지 

넘기는 소리가 요란하여 옆에 앉은 학생들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참고서가 허락된다

고하니 암기해서 알아두어야 하는 기본 내용마저 참고서에 의존하려는 버릇이 생기기도 합

니다. 

이러한 ‘열린’ 시험의 단점을 보안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참고서를 학생들이 원하

는만큼 지참하지 말고, 학생 각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요약한 ‘시험 참고지’를 

한 두 장 정도로 준비하게 합니다. 몇 백 장이나 되는 교과서 내용을 한 두장으로 간략하게 

축소하기 위해서 학생들은 무슨 내용이 중요한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험 볼 때 도

움이 되도록 요약한 내용을 일관성있게 합리적으로 정돈해야 합니다. 



사실 학습 내용을 훌륭하게 요약하고 정돈한 학생은 시험을 볼 당시 ‘시험 참고지’가 필

요없게 됩니다. 결국 많은 학습 내용을 거르고 요약하고 정돈하는 일 자체가 매우 효과적인 

학습 방법인 셈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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